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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항공우주국(NASA)은 2020년 대에 달에 인류를 다

시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. 그런데 달은 물론이고 그 

너머 우주 공간에 안전하게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 위해

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. 

‘나우뉴스’에 따르면 그중 하나가 먼 우주에서 나오

는 고에너지 입자와 방사선이다. 지구는 강력한 지구 자

기장과 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, 우주 비행사는 우

주선 동체 이외에 보호해줄 시스템이 없다.

그나마 국제우주정거장(ISS)은 지구 자기장 안에서 보

호받을 수 있고 적당한 시기에 지구에서 임무 교대가 

가능하지만, 화성처럼 몇 년간 우주에 있어야 하는 경

우 장시간에 걸쳐 강력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. 

ISS처럼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도는 경우 방사선 피폭

량은 지구 표면의 50배 정도이고 지구와 다른 행성 간 

탐사는 150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. 장거리 유인 우주 탐

사에서 강력한 방사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.

NASA의 대비책 가운데 하나는 방사선 방호복이다. 

이를 위해 NASA는 미국과 이스라엘 우주국(ISA) 및 독

일 우주국(DLR)과 손잡고 아스트로래드(AstroRad)라

는 방사선 방호복을 만들었다. 이 방사선 방호복은 달 

유인 탐사를 위한 테스트 임무인 아르테미스 I(Artemis 

I)에 우선 투입된다. 아르테미스 I 자체는 무인 탐사 임무

지만, 달 주변을 선회하고 귀환할 오리온 우주선 내부

에 두 개의 특수 마네킹을 설치한 후 아스트로래드를 

입힐 예정이다.

이 마네킹은 팬톰(Phantom)이라는 매우 정교한 더미 

인형으로 사람의 뼈와 조직, 장기와 흡사한 방사선 투과

성을 지니고 있다. NASA는 헬가(Helga)와 조하르(Zo-

har)라고 명명한 두 더미 인형 중 조하르에만 아스트로

래드를 입혀 방사선 차폐 성능을 비교 테스트할 예정이

다. 참고로 아르테미스 임무에 여성 우주 비행사가 투입

되기 때문에 아스트로래드도 여성형이다. 아르테미스 

임무를 통해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되면 아스트로래드

는 달 탐사는 물론 화성 및 더 먼 우주 탐사에 없어서는 

안 될 방호복이 될 것이다.

우주는 위험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. 장거리 우주여행

에서 방사선은 여러 가지 위험 중 하나에 불과하다. 우

주선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미세 운석이나 장시

간에 걸쳐 우주 비행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중력 

상태는 방사선과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

다. 하지만 많은 노력 끝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

나씩 나오고 있다. 결국 인류가 답을 찾아내고 더 먼 우

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.

‘여성 마네킹’이 NASA 달 탐사선에 타는 이유

▲ 방사선 방호복 아스트로래드(위 사진). 아래 사진은 헬가와 조하르


